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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광양]"선거명부 유출 제보" vs "근거없는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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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6·3지방선거 전남 광양시장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인명부 불법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무소속 박성현 후보 측은 지난달 29~30일 사전 투표 이후 공무원들이 동원돼 선거인명부가 특정 캠프에 전해지고, 본투

표 대상자 명부를 재가공해 집중 공략하는 불법선거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광양시는 2일 '광양시, 특정 후보 측의 ‘선거인 명부 유출’ 의혹 제기에 강력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과 보안 체계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며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방식의 유출이나

재가공은 기술적·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공무원 동원설은 사실무근이며,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

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허위사실로 시민을 호도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민의 투표권이 안

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선대위는 "선거인명부 유출은 중대한 범죄로 실제 발생했다면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즉시 나설 사안"이라며 "막연한 추

측과 1%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음모론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시 공직자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현 후보는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정인화 후보는 비상계엄 해제 5일 만에 골프장 라운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어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민생지원금 공약을 내걸어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박필순 후보가 출마해 막판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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